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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44번 

187번 

 평화를 주옵소서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453번  푸르른 시냇가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Yule Bae • Audrey Oh • Julie Kim 

8시 미사 Thomas Choi • Justin Park • Aiden Nam  

9시 30분 미사  Gabriel Nguyen • Shyun Kim • Agnes Na  

11시 미사  Jake Moon • Chloe Lee • Joseph Lee   

5시 미사  김남효 • 전가별 • 박여원  

우 리 주  예수  그 리스 도 의 은 총 이  

여러분 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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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7월 3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14주일로 칠월 첫째 일요일이며 7

월 4일 독립기념일로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언

제 여름의 시작에 반가운 연휴가 바로 독립 기념일 

연휴입니다. 특히 지난 유월 내내 여러 행사로 정

신없이 바쁜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나름 한가한

(?) 연휴 주일을 맞으니 왠지 마음이 홀가분한 느낌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망중한의 여름입니다. 시간이 느

리게 흐르는 여름,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피서가 아니라 삶의 번잡함과 수많은 유혹으로부

터의 한가로움을 찾는 피정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

랍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 복음의 10장에 72명의 제자

들을 지명하시어 모든 고을로 전교 여행을 보냅니

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

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

라.” (10:2) 
 

  이 말씀은 ‘사제 성소’를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되

는 성구입니다. 사제 성소를 위한 기도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사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성소를 지

키며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지키는 목자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성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소는 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하지 않고, 공동체의 구원에 대

한 염원과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염원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부름이 

되고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

소입니다. 거룩한 부름입니다.  
 

  오늘 일흔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

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

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10:3)  
 

  이렇게 위험한 길을 떠나보내면서도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의 복안은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

하는 사람이니 하느님을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것입니

다.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으며 전교를 하는 것은 바

로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도 함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눈

다는 것은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당시 풍습으로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형제라는 의미이기 때

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

을 판단하는 도덕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

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

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

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소는 이러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제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으려는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미

약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하느님의 영이 그들 안에

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

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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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신부  

[편집자] 아래 편지는 금번 우리 본당 의료선교

팀이 봉사했던 공동체 중의 하나인 볼리비아 산

타크루즈의 ‘그리스도 살바토르’ 본당 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보내온 감사 편지입니다.  

 

  퀸즈한인성당 교우 여러분께! 

 

  “물 많이 드시구요. 음식 짜지 않게 드세요. 몸

을 자주 움직여 주시구요.” 의료미션 당시 진료를 

도와드리며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다양한 증

상으로 오는 환자분들에게 의사 선생님은 한결같

이 저 세 가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의료미션팀

이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또 한 공동체에 머무는 

서너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즉각적인 치료법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

게 단순한 방법조차도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고, 

약간의 진통제조차도 경제적 사정으로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번 미션이 과

연 복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사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야기하는 기

쁜 소식-복음-은 많은 경우 그저 예수님 말씀으

로 국한되거나 미사 예식 안에서만 나누어지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선은 스스로 퍼져 

나간다(bonum est diffusivum sui)는 고대의 구

절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본성상 한군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흘러가

는 것입니다.  

 

  의료미션팀은 이처럼 당연하지만 당연히 누리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의

사 선생님과 한 번의 만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지 못하고, 의약품도 제대로 된 유통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나 값을 높게 매긴 것들을 구해

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팬데믹으로 잠시 정체된 의료미션

도 다시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어

떻게든 나눌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나눌 거리가 단순하고 혹은 큰 효율을 내지 못한

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눔 행위 자

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거

창한 목표 달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그 자체

로 좋은 것이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의료미션팀이 저희 집을 떠난 후 한 며칠 가슴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겨우 이틀 밤 저희 공간에 머

물렀음에도 그 빈자리가 큰 모양입니다. 좋은 마

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사람의 자리는 시간

에 비례하지 않나 봅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끝에 지체하지 않고 다시 선교지를 찾아 주

신 의료미션팀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퀸즈

한인성당 교우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루카 13,33) 하신 예수님의 길처럼 의료 

미션의 길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의료미션을 떠나보내며,  

 

볼리비아 그리스도 살바도르 본당  

김요한 신부 올림  



4 

연중 제14주일  

 

첫째 주일 (7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차 헌금  

어린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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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이스라엘 성지순례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독립기념일 기념 청년 바베큐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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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7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임삼규  

 

  

  

 

  

온라인 헌금  

  

 

  

  

Flushing 2구역 2반   

 

연령회 월례회  

미동북부 제39차 지구 울뜨레야  

 

날짜 : 9월 23일(금) - 9월 25일(일)  

장소 : 베네딕도 수도원 (Newton, NJ) 

참가비 : $300 (2박3일 숙식비) 

문의 : 황 그레고리오 꼬미시움 단장   

         (516) 790-0971 

사무실 휴무  

Flushing 2구역 1반   

 

성제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7반   

 

안나회 정기 총회  

Flushing 2구역 3반   

 

구역분과 월례회  

생활상담 소장 이취임식   

일시 : 7월 3일(오늘)  12:30 p.m.   

장소 : 노던 삼원각 (144-20 Northern Blvd.) 

참석 대상자 : 생활 상담소 봉사위원 전원  

이민 생활 속에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정보를 제

공하는 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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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members of church: 
that we gain strength from its 
teachings to become the true 
followers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 world governed b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recognizing that all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m we weep for but 
do not want as next door 
neighbor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treat with true com-
passion those people who are 
forced who live on wel-

fare.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arrested without 
provocation and jailed without 
bail, that they will find justice 
and peace within their 

soul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monoto-
nous and tedious jobs, may 
they find the small joys in life 
that enriches their soul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ones that departed, 
especially those who have dies 
to protect the freedoms and 
democracy that we know.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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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1st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11 

Office Closed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3, 2022 

 Buddhists tell the story of two monks, one old and one young, walking to their temple in the 
mountains. Along the way they had to cross a river but there was no bridge or boat. As they came to a 
spot that was shallow, they saw a young woman standing at the riverbank struggling to cross. The old 
monk offered to carry the woman safely across the river. She gratefully accepted his kind offer and the 
three made it safely to the other side. He out her down and the woman and two monks parted company 
and went their separate ways. The monks walked in silence, but the old monk could tell something was 
troubling the young monk. Finally, many miles later, the old man stopped and asked the younger monk 
what was bothering him. “Your Holiness,” the young monk said, “What about our sacred vow never to 
touch a woman?” The older monk said, “My son, I set her down at the riverbank more than an hour ago. 
Why are you still carrying her in your heart?” 
 
 We Christians are often like that young monk. We put more emphasis on following rules rather 
than performing simple acts of mercy and charity. We carry resentments in our hearts and therefor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urns into resentment against others who don’t follow the rules. When 
Jesus sends us out—all of us— priests no less than lay people—he says not to take anything with us. But 
not just things. We should leave behind all our attitudes, prejudices, grudges and mistaken ideas. Only 
then will the peace of Christ enter our hearts and homes. We confess every Sunday that we believe in 
God, but never forget, even before that, God believes in us. He created us, calls us to faith, and entrusts 
us with the gospel to proclaim it with our lives, everyday, with everyone.  

Special Collection  
Jul 9th (Sat) - Jul. 10th (Sun)  
For Missionary Cooperative Summer Appeal 
Sr. Sofia Lee will visit our parish 2nd week of July. 
She is coming from Sacred Heart Retreat Center in 
Gallup, New Mexico. 

12:30 p.m. Mass 

Young Adult Group BBQ Party 

is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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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6:10-14c (10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Galatians 6:14-18 

Communion Antiphon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the man who seeks refuge in him .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6:1-3,4-5,6-7,16,20 

◎  Let all the earth cry out to God with joy.  

○  Shout joyfully to God, all the earth, sing praise to the glory of his name; proclaim his glorious 

praise. Say to God, “How tremendous are your deeds!” ◎ 

○  “Let all on earth worship and sign praise to you, sing praise to your name!” Come and see the 

works of God, his tremendous deeds amoung the children of Adam. ◎ 

○  He has changed the sea into dry land; through the river they passed on foot; therefore let us re-

joice in him. He rules by his might forever. ◎ 

○  Hear now, all you who fear God, while I declare what he has done for me. Blessed be God who 

refused my not my prayer or his kindness! ◎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